
환율, 수출회복 분위기 찬물
무역연구소 , 수출기업 250사 설문조사 … 수출감소 9 1.5%

최근 환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5월 6-7일 수출기업 1000사를 대상으로 최근 환율동향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

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응답기업의 51.7%가 최근 환율하락으로 채산성이 크게 반감되거나 적자수출이 예

상된다고 응답했다. 또 [다소 악화될 것]과 [앞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]는 응답도 각각 22%와 22.9%에

달했다. 반면, [영향이 없다]는 대답은 3.4%에 불과했다. 특히, 원화환율이 달러당 1200원까지 떨어지면 응답자

의 75.6%가 수출이 4%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.

원화환율 하락의 영향은?

이와 함께 [만약 환율이 10% 절상되면 수출가격을 인상할 수 있느냐]는 질문에는 61%가 [불가능하다]고 대

답했으며, [6%이상 인상할 수 있다]는 곳은 8.1% 밖에 되지 않았다.

적정환율은 중화학 부분이 달러당 1296원으로 조사된 반면, 경공업은 1310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.

수출기업이 평가한 적정환율·손익분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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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의료용품, 예술품, 서적 등 포함

또 수출업계의 상당수는 최근 환율급락에 대해 외환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

여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응답기업의 59.3%가 최근 환율하락이 수출에 악영향이 주기 때문에

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.

무역연구소는 수출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수출채산성 악화는 물

론 최근의 수출회복 분위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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